
한화, 복지시설 30곳 태양광 설치
10월 말까지 발전설비 설치 완료 … 총 56개소에 366kWh 지원

한화그룹(대표 김승연)은 대전․충청지역 사회복지시설 30곳에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

다.

한화그룹은 7월9일 태양광에너지설비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해피선샤인 캠페인> 지원 대상으로 대전․충청

지역 복지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5월1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지역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발전설비 설치가능 여부, 발전 효율 등을 고려해 30곳을 선정했으며, 전체 지원용량은 216KWh로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임직원 봉사활동 등 사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그룹 사회공헌팀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통해 전기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을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난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

을 알리고 녹색성장과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화그룹은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11년부터 태양광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결합한 친환

경 나눔활동인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벌여 현재까지 전국 56개 사회복지시설에 366kWh의 태양광 발전설비

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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